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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장으로부터 (2022년 2월 14일)
오푸스데이 단장은 사도직을 촉진하고 지역 재편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더욱 힘차게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2월 14일 기념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도록 초청합니다.
2022-2-14
사랑하는 자녀 여러분,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!
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지역의 재편성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그것은, 새로운 사도직에의 활력을 낳기 위해서 입니다. 그래서 작년 10월 2일부터 올해 10월 2일까지의 월총 지향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한 순간 한 순간을 기도로 바꾸면서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이 기간의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, 이 지향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
아시다시피 교황님께서는 이 계획에 대해 들으셨을 때에 기뻐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업무를 떠나 더 ‘길 거리로 나가는 것'이 가능해지며 가정이나 직장 등 각각의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사도직을 통해 오푸스데이의 정신을 직접 실현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오푸스데이가 “우리의 개인의 손에 맡겨 있는 것”을 더 느낄 것입니다. 성인의 통공 덕분에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같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.
오늘은 여자부와 성십자가 사제회 설립의 새로운 기념일입니다. 우리는 이 축일을, 그리고 매일을, 감사의 정신으로 보냅시다. 이 감사의 태도는 모든 선한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. 그것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. 특히 오푸스데이에서는 성 호세마리아의 거룩함을 통해서 옵니다.
나의 가장 애정어린 축복을 보냅니다.
 여러분의 아버지,
 페르난도
 로마, 2022년 2월 14일


epub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danjangeurobuteo-2022nyeon-2weol-14il/ (2026-2-19)
cover.jpg
g opusdei.org

o 2 BE
(2022'4 2¥
14%)






